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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최근 4년간 임용된 외교관 가운데 10명 중 

7명이 이른바 ‘스카이(SKY)’로 불리는 서울

대·고려대·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신임 외교관 10명 중 4명은 특수목적고를 

졸업했다. 정부가 외무고시 폐지 후 전문성을 

갖춘 인재를 뽑자는 취지로 ‘외교관후보자 선

발시험’을 신설했지만 학벌 편중 현상은 여전

한 것으로 드러났다.

7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

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(2017~2020년) 

간 임용된 외교관 168명의 출신 대학 중 서울

대가 72명(42.9%)으로 가장 많았다. 다음으

로 연세대 25명(14.9%), 고려대 19명(11.3%) 

순이었다. 이 세 학교 출신은 116명으로 전

체의 69.1%에 달했다. 이어 한국외대 14명

(8.3%), 성균관대 13명(7.7%), 이화여대 5명

(3.0%) 순이었다. 외국 대학 졸업자는 미국과 

중국이 각 3명, 일본 1명으로 총 7명(4.2%)이

었고 지방대는 경북대와 전북대에서 각 1명씩 

나왔다.

출신 고교에선 특목고 강세가 눈에 띄었다. 

168명 중 72명(42.9%)이 특목고 출신이었다. 

특목고 가운데는 대원외고가 19명(11.3%)으

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외고(13명)와 한영

외고(9명) 순이었다. 

정부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1968년부터 

시작된 외무고시를 폐지했다. 그 대신 일반외

교, 지역외교 등 분야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

험을 통해 뽑은 뒤 1년간 국립외교원 연수교

육을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하고 있다. 단순 암

기형 지식측정 시험으로 ‘공부 잘하는’ 인재 

위주로 뽑은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것. 

외교부는 “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

한, 특화된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

발하겠다.”고 했지만 외무고시 폐지 이후에도 

특정 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해 외무고시와 크

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. 외무고시 

시절에도 ‘SKY 출신’은 통상 70%대를 상회하

며 다수를 차지했다.

조 의원은 “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

변화를 선도해야 할 외교관 선발 시험 과목 등

은 예전 외무고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.”며 ‘전

문성 있는 인재를 뽑기에 최적화된 방식이 무

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’이라고 지적했다.

(출처/동아일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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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4년 신임 외교관 

69%가 ‘SKY’… 편중 여전

- �특화된 전문성 갖춘 인재 뽑는다고 외시 폐지했는데 서울대 43% 연대 

15% 고대 11% 순 특목고 출신 43%, 대원외고 최다


